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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robots into thinking firemen

1 Firefighter training in the early 2000’s

(벨기에에서) 소방관 기본과정 훈련은 2000 년대 초반에 90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과정의 상당 부분은 호스 전개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대의 펌프차에 6 명의

교육생이 탑승하였습니다. 운전원 1 명, 지휘관이 1 명, 진압대원이 4 명입니다. 우리는

HP(고압 부스터) 소방 호스를 전개하는 훈련과 납작하게 적재된 LP 45mm 의 소방 호스

2 개를 전개하는 것도 훈련하였습니다. 강사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HP 및 LP) 소방 호스 전개 절차 훈련

모두에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재 진압과 소화수 공급(급수지원)

을 위한 소방 호스가 매번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적인 것은

훈련이 끝날 때 소방관들은 서있는 자세로

주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직사주수를 사용하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년 후 저는 브뤼셀 소방국에서 신임

소방관들에게 기본 교육훈련을 실시 하였

습니다. 브뤼셀 소방국은 기존 수년 동안

실시되었던 표준 교육 커리큘럼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신임 소방관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 당시 의무적인 90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신임 소방관들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정식 코스가 130 시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훈련시간이 활용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다양한 소방 호스 배치 절차에 할애되었습니다. 브뤼셀 소방국에서는 단일 HP,

2 개의 HP, 단일 45mm, 2 개의 45mm, 단일 70mm, 2 개의 70mm, 단일 70mm를 2 개의

45mm로 나누는 소방 호스 전개 절차와 사다리차와 복식사다리을 이용한 소방 호스 전개

절차를 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재 진압과

급수지원을하는 소방 호스가 매번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소방 호스 전개

훈련은 소방관들이 일어서 있는 자세로 화점을 향해 주수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Figure 1 Firefighters performing a training drill.
If this is a training about interior firefighting,
then the wrong impression is given that interior
firefighting is done standing up. Every drill should
be done while kneeling or crouching. Firefighters
will stand up automatically in reality when
conditions allow for it. (Photo: Pierre-Henri
Demey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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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itical afterthoughts

2.1 Flowing water while standing up?

브뤼셀에는 더 이상 신임 소방관들에게 주수할 때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 있는 자세로 주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임 소방관들은 백지상태로 소방서에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주수할 때 신임 소방관들을 일어서게 한다면, 그들은 화재 진압이 서있는 자세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직사주수만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격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화재실의 뜨겁고 짙은 연기 속에 서 있던 소방대원들은 바닥쪽으로 1m만 아래쪽에

위치해도 시야가 더 좋아지고 더 시원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기본교육 과정 훈련에서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서있는 자세로 주수하는 것은 외부 공격 전술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화재현장의

건물 외부에는 가시성을 높이고 고열을 피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극복해야하는 뜨거운

연기층이 없습니다. 서있는 자세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재현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일반 성인 남자 두 명을 데리고와서

그들에게 45mm 소방 호스를 주고 화염쪽으로 주수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 못지않게 화재 진압활동을 할 것입니다.

격실화재 진압활동은 우리 소방관들을 필요로 합니다. 소방관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려내야하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관창수는 화재의 행동에 반응하여 고온의 연기 가스를 냉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펄싱의 지속 시간(duration of pulsing, 긴 시간 또는 짧은 시간)은 물론 노즐앵글(nozzle

angle) 및 콘앵글(cone angle)의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팀은 소방 호스를

전개하며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고 화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보통 이것은 서 있는 자세나

직사주수로는 수행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신임 소방관들은 소방 호스 전개

연습을 마치고 주수 기법을 연습

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소방의 이 두

측면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 호스를 배치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수

기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 때마다

무릎를 꿇은 자세로 수행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생들에게 서

있는 자세의 소방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소방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할 것입니다.

Figure 2 Teaching nozzle techniquies is done while
everyone is in a crouching position. (Photo: Roel
Vandenbo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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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supply line” fixation

소방은 지난 10 년 동안 빠른 발전을 거쳤습니다. 10 여년 전의 소방관들은 실화재 소방 훈련

없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10 여년

전에는 자세한 주수기법이 교육훈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창을 열어 주수를 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비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 큰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 년전 한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은 출동대가 격실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습니. 그 격실 화재는 플래시

오버이전의 화재현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용

소방대원(volun-tary firefighters) 3 명(이 중

2 명은 수습 기간 중 기초훈련을 막 마친 상태)이

내부 공격을 실시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소방관(과거에 기초적인 훈련만을

수료한)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고 있었고 두 초보

소방관들은 가스 냉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방 호스를 전진시켜 화점을 찾아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현장활동

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수습 소방관들이 경험 많은

지휘관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일화는 최근 신임

소방관 훈련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출동대원들은 그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선배 소방관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동료들이 받았던 우수한 훈련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소방관 훈련의 질적인 향상은 화재 현장에서

훌륭한 현장활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방대가 연립주택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여러층(지상층과

일부 추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가의 마지막에 위치한 1 층의 방은 완전히 성장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화염이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 층은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까지 연소가 확대된 상황은 아닙니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500 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리고 나서 잔화정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진압대원을 훌륭한 소방관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 훈련된

진압대원은 100 리터보다 적은 양의 물로 15~20m²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착대에는 일반적으로 2,500 리터의 소화수가 적재된 펌프차가 포함되어 화재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화재 현장들은 우리가 100 리터의 물로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 입니다. 출동한 진압대원 2 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 호스를 전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헛된 것으로 판명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제가 "급수관 연결(supply line fixation)"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Figure 3 A fully developed fire in a room
should be put out using under 500 litres
of water. (Photo: Moeskroen Fir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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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re in a castle

브뤼셀 소방당국은 최근 한 성(castle)의 지하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출동대가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 2 개의 HP 호스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은 공원에 위치해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과 급수 지원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재빨리 추가 급수를

요청했습니다. 지휘관은 소화전을 점령하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위치한 성에서는 100m

이상의 급수를 위한 소방 호스가 필요했습니다.

본서에서 출동한 장비들과 함께 현장 지휘관이

도착하자 화재 진압 활동이 본격적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소화전 점령과 급수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선착한

펌프차의 소화수의 양은 만충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1,250 리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펌프차는 소화전 점령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착한 펌프차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진압대원들은 급수 지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너무 많은 노력을 급수 지원에 쏟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급수지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사람이 살지 않았고 화재는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출동대는 2 개의 HP 호스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진화작업과 급수 이외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또는 위의 연립주택)에서 검색과 구조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검색 및 구조는 급수지원이 이루어진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종 잘못된

것입니다. 1 명 또는 2 명의 진압대원이 급수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동안,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업무에 대원이 투입되지 못해 올바른 현장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급수지원을 위한 소방 호스를 즉시 전개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화재진압 활동은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급수지원은 후착대의 진압대원에게 맡겨두고 선착대의 진압대원들은 검색과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착대의 진압대원들은 소화전 점령을 위해 소방 호스를 전개하는 화재

현장의 표준 작전 절차를 준수하기보다는 더 긴박하고 중요한 업무를 우선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4 The thinking fire service

위 섹션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가끔 발견되는 "로봇 행동(robot behavior)"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런

Figure 4 Aerial photo of the castle. The
distance from the castle to the street is
about 100 m. (Phot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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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현장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특정한 일들을 생각없이 수행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행동만하는 소방관이 아닌 생각하는 소방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급수를 위한 호스를 전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진화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 작전 절차)라는

용어를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SOG(Standard Operating Guideline, 표준 작전 지침)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 같은 문구의 변경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활동할 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는 지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화재 진압 활동에 있어 전술적인 선택은 서랍이 있는

캐비닛과 같은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서랍은 단연 "공격을 위한 호스전개"입니다. 화재

현장의 90%는 공격을 위한 소방 호스 전개가 가장

우선적인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 2 개의 출동대

(1 개 출동대에 2 명의 진압대원)가 모두 소방 호스

전개 작업을 완료하면 IC 는 하나의 출동대를

공격팀으로 설정하고, 남은 출동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서랍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 차 공격, 백업, 환기, 급수,

1 차 수색, 2 차 수색, 정찰, 자원 지원, 구조대상자

EMS 지원, RIT, 공기호흡기 관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대원들은 그들의 전술

캐비닛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대원들은

각각의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IC 는 간단한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예: "당신이 속한

팀은 1 층에서 1 차 검색을 수행하시오.") 그러면 모든 대원들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 진압활동은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모든

대원들은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특정 임무를 생각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방

현장활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Acknowledgements

저는 이 글을 제 자신의 기본적인 소방관 교육을 언급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에서 제가 갈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신 몇몇 강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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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abinet with drawers as
a model for tactics on the fireground.
(Figure: Bart Noy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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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소방관 훈련을 해주신 전직 소방관이자 현 sergeant-major 1 인 Geert

Phyfferoen 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브뤼셀에서 제가 소방관 기본과정 교육훈련 강사로

근무할 때 수 년 동안 저의 멘토였던 전 sergeant이자 현 Captain인 Maurice

Grumeau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최고 수준의 소방관으로, 젊은 세대의

소방관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강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입니다.

사실 저는 소방관 훈련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동기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더 나은 소방을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면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화재 진압과 관련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은 www.cfbt-be.com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많은 주제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주간 뉴스레터도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이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새로운 글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karel.lambert@skynet.be 으로

이메일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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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geant-major는 벨기에의 소방 계급으로 미국 계급 체계에서 lieutenant와 captain 사이에

대응 됩니다. 벨기에의 captain은 미국의 battalion chief 또는 division chief에 대응됩니다.


